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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for 
Middle-age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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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to analyze how a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helps middle-aged adults deal with life and death anxiety. Methods: We studied 83 adults 
at the age of 40 to 65 years. An experimental group of 38 people participated in the death preparation education, 
and a control group of 45 people did not. The death preparation program comprising four sections was given 
for four hours per week, and the program ran for 11 week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χ2test, Fisher's exact test, and ANCOVA using SPSS version 17.0. Results: The death anxiety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0.000). The quality of life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P=0.188).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is effective in alleviating death anxiety. Although the 
program was confirmed as a necessity for the middle-aged adults, repeated observations with a wider range of 
experimental group is needed to collect objective and solid data. Death preparation education for middle-aged 
adults is expected to be more widely provided, starting from local health facilities.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1;14: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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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50년 동안 한국은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임종과 

죽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은 크게 변화되어왔다. 과거에

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족구성원에게 제공될 돌봄과 

임종 후 사후처치 방법은 가족이 담당해야 할 가정생활

사 중 필수적인 한 부분이었다. 또한 높은 영아사망률

과 열악한 생활 및 의료환경의 영향으로 현재보다 짧은 

평균수명으로 인해 남녀노소 모두 인간 조건의 자연스

러운 한 부분인 죽음과 익숙했다(1).

그러나 젊음과 건강에 대한 추구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

되고 있으며 임종 시 장례식장을 이용함에 따라 임종 

후 요구되는 모든 절차는 장례식장에서 대행함으로 상

장례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

람들만이 이에 관한 돌봄과 처치를 제공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며 죽음을 배울 기회가 감소되었다. 또

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죽음을 선택하고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죽음의 대량화를 자주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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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게 되고 죽음에 무감

각해지고 있다(2,3). 이러한 임종 및 장례문화의 사회적

인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죽음

은 자연스런 삶의 한 부분이 아닌 낯설고 부자연스러우

며 피하고 싶은 현상이 되었고 특히 장례에 관한 정보

와 지식의 결여 때문에 본인과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

에서는 가히 문화적 충격이라 할 정도의 경험을 하게 

된다(1).

최근 죽음문화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볼 때, 

죽음준비교육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제시

하면서 삶을 재조명 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본

다(3). 그리고 평균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평

균의 1.18세를 앞지른 현 상황과는 반대로 10∼50대의 

사망원인 1∼2위가 자살임을 볼 때, 웰빙(well-being)의 

마지막인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10대 청소년

부터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본다. 특히 40∼50대는 이전에 가치를 두었

던 삶의 목표와 과정에 변화와 재적응이 요구되는 시기

로서 건강, 직업, 부모-자녀 관계 등 다양한 삶의 측면

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됨으로 침체성, 무력감, 자신감 

상실, 허무감 등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

다(4). 따라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미래 자신의 죽

음을 생각해 봄으로 남은 삶을 재조명해 보는 기회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본다.

죽음준비교육은 삶과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함

으로써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보다 의미 있게 

살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인생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며, 삶의 위기와 문제를 재조명하면서 

미래에 대한 신념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생

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두렵고 기피하고 싶은 죽음의 인식에서 벗

어나 영적 안녕감과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게 도와주게 

된다(3,5).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 및 간호학 분야를 중심으

로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기초연구가 다수 수행되었고

(6-14),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죽음불안 정

도를 낮추고, 죽음에 대한 인지적 수용정도를 증가시킴

으로 긍정적인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고, 영적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삶의 의미증진과 죽음에 대

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이

(5,15-20) 파악되었다.

이러한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상자 군

을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고(15,16), 성인기에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죽

음준비교육 효과연구는 원시실험설계로 효과측정을 한 

Yoon(5)의 연구 외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19)가 진행되었다.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Yang(13)의 연구에서는 청년기

의 24.4%에 비해 중년기의 요구도가 48.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80.7%에서 죽음

준비교육에 참여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 교육이 수행되어 그 효

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여 죽

음불안과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파악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이 중년층의 죽음불안,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삼육대학

교와 노원구청의 보건소와 관학협력으로 진행하는 죽

음준비 교육(프로그램명: 아름다운 인생여행)에 참여한 

대상자로 편의표출로 선정되었다. 대조군은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중년층이었으며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서

면동의를 얻은 편의표출된 대상자이었다.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유의수

준 α=0.05, 검정력 0.80, 효과크기 0.70을 기준으로 독

립 t-검증에 필요한 표본 수는 그룹별로 26명으로 총 52

명이었다. 교육 전 실험군은 89명이 사전조사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프로그램 전체 기간인 11주 동안 1회라도 

결석한 대상자는 실험군에서 제외하여 실험군의 최종 

참여자는 38명이었다. 대조군의 경우 사전조사에 참여

한 대상자는 59명이었으나 사후조사까지 참여한 대상

자는 최종 45명으로 총 8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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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죽음불안: 죽음불안이란 자기 자신이 죽음을 생각

할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 상실과 죽음과정에서의 두려

움과 공포,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의 심리적 과정을 의

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Park(22)이 한국인을 대상으

로 개발한 죽음불안 도구를 사용하였다. 존재상실의 불

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이라는 3개 요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 5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23개 문항 모두 CVI (content validity 

index) 계수 80%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0.87이었다.

2)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질의 문제인 인

간 삶의 정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및 영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

관적인 안녕을 의미한다(23). 본 연구에서는 Dunbar 등

(24)의 삶의 질 도구를 Yoon 등(25)이 성인 377명을 대상

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어판으로 표준

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8개 영역(정신적 안녕감, 신체

적 안녕감, 기분, 사회적 관계, 내외통제, 활동/흥미, 일/

직업, 재정)의 총 23문항의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10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간호

사, 사회복지사,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 5명에게 내용타

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23개 문항 모두 CVI 계수 80%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0.90이

었다.

4. 자료수집방법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0년 3월 1일부터 6월 20

일까지 진행되었다. 실험군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시작

하는 당일 입학식 전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하

고 서면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후조사는 11주 교육 프로그램 마지막 날 수료식 후 

실시되었다. 대조군은 같은 해 3월과 6월에 사전 및 사

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설문조

사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 윤리적 고려: 대상자들에게 죽음준비 교육 내용과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희망

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았다.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과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

며 응답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됨을 

알려주었다.

3) 중년층을 위한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아름다운 인

생여행’ 명칭으로 수행된 죽음준비교육은 총 11주 동안 

주당 4시간의 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은 총 4

부로 이루어졌고 교육내용구성은 선행 문헌분석을 토

대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강의, 교육영화 시청 및 토론, 

야외수업 및 토의, 현장견학 학습으로 진행되었다.

생사학 전문가들이 제시한 죽음준비 교육 목표의 공

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생사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해

소(임종과정 이해, 노화의 특성 등), 사람들과의 의미 있

는 교류, 자살예방, 장례방식,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인생회고를 통한 삶의 소중함 인식, 사후세계와 종교 

등이 있으며, 죽음준비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노인에 이

르기까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형태로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3,26). 성인의 죽음에 관한 태도와 죽음준비교육 

요구를 분석한 Nam(2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이 원하는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은 죽음의 의미, 삶

의 가치, 죽음에 대한 불안 감소방법, 활기찬 미래의 삶 

준비, 유족에 대한 슬픔치유방법, 장례에 관한 정보, 호

스피스 교육, 질병과 죽음의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은 발달단계에 따라서도 교육내

용이 달라져야 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남은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죽음준비에 대한 실

질적이고 방법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다. 이상의 문헌조사를 근거로 본 교육 프로그램에

서는 중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웰빙하기 위한 

역설적 접근의 패러다임으로 다음의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였다.

(1) 1부 앎의 기쁨이 있는 삶;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건강한 신체의 행복한 삶, 노화의 특성이 세부주제로 

다루어졌다. 1부 교육과정에서는 중년 및 노년이 되면

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진

지한 성찰을 해보는 것과 더불어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신체, 정서적 특징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학습

함으로서 중년기에 있는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2부 의미를 발견하는 삶; 자아발견:애니어그램, 명

화를 통해 배우는 인생여행, 내 삶의 의미찾기, 음악과 

함께하는 삶이 세부주제로 구성되었다. 2부 교육과정에

서는 지나온 삶과 현재 및 미래 노년기 삶의 원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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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45)

Total 
(N=83)

P value*
N (%) or 
M ± SD

N (%) or 
M ± SD

N (%) or 
M ± SD

Age (yr) Mean ± SD 58.4 ± 6.43 56.1 ± 5.86 57.2 ± 6.20 0.097†

Gender Male 19 (50.0) 25 (55.6) 44 (53.0)
0.613

Female 19 (50.0) 20 (44.4) 39 (47.0)

Religion Yes 32 (84.2) 39 (86.7) 71 (85.5)
0.751

No  6 (15.8)  6 (13.3) 12 (14.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21 (55.3) 26 (57.8) 47 (56.6)
0.818

College or more 17 (44.7) 19 (42.2) 36 (43.4)

Marital status Married 33 (86.8) 37 (82.2) 70 (84.3)
0.564

Divorced or widowed  5 (13.2)  8 (17.8) 13 (15.7)

Living Alone  8 (21.1) 4 (8.9) 12 (14.5)

0.056‡Husband and wife 16 (42.1) 13 (28.9) 29 (34.9)

With children 14 (36.8) 28 (62.2) 42 (50.6)

Monthly income 
(10,000 won/month)

<300 3 (7.9) 34 (75.6) 37 (44.6)

0.000‡300~499  8 (21.1)  7 (15.5) 15 (18.1)

≥500 27 (71.0) 4 (8.9) 31 (37.3)

Health status Very good  5 (13.2)  9 (20.0) 14 (16.9)

0.074‡Good 11 (28.9) 17 (37.8) 28 (33.7)

Fair 17 (44.7) 19 (42.2) 36 (43.4)

Not so good  5 (13.2) 0 (0.0) 5 (6.0)

Volunteer experience Yes 21 (55.3) 33 (73.3) 54 (65.1)
0.085No 17 (44.7) 12 (26.7) 29 (34.9)

*Chi-square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

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 

(3) 3부 나눔과 관계의 삶; 바람직한 노년기 부모역할, 

나의 인생회고,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나눔의 행복이 세

부주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3부 교육과정에서는 중년

기부터 노년기까지 요구되는 원숙한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성과 사랑과 나눔이 보다 성숙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4) 4부 황혼의 준비된 삶; 아름다운 삶과 품위 있는 죽

음, 임종을 위한 법적준비, 나의 장례와 장묘, 입관체험

과 유언장 작성, 자연과 함께하는 존엄한 나의 죽음에 

대한 토의, 웃음체험교실, 삶과 종교와 나의 죽음이 세

부주제로 구성되었다. 중년기부터 자신의 죽음을 현명

하게 준비해보는 것은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

가게 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4부 교

육과정의 주제이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7.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

였고, 두 집단 간의 동질성 확인은 연속변수는 t-test, 명

목변수는 χ
2
 test로 분석하였으며, 기대빈도수가 5명 이

하인 경우에는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해 일반적 특성 중 동

질하지 않은 월 평균소득을 공변수로 하여 ANCOVA 분

석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는 실험군 38명, 대조군 45명으로 총 83명이었다. 

평균연령은 57.2세(±6.20)이었으며, 남자 44명(53.0%), 여

자 39명(47.0%)이었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71명

(85.5%), 무교 12명(14.5%)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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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83).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45) P value*

M ± SD M ± SD

Death anxiety 2.47 ± 0.53 2.32 ± 0.54 0.198

Quality of life 7.92 ± 1.77 8.14 ± 1.42 0.546

*t-test.

Table 3. Effect of Death Preparing Education on Death Anxiety and 
Quality of Life (N=83).

Variables Group
Mean ± SD

P value*
Pretest Post test

Death anxiety Exp.† 2.47 ± 0.53 1.81 ± 0.26
＜0.000

Con.‡ 2.32 ± 0.54 2.24 ± 0.52

Quality of life Exp. 6.89 ± 1.54 7.50 ± 1.30
  0.188

Con. 7.07 ± 1.24 6.96 ± 1.38

*ANCOVA,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47명(56.6%), 대졸이상 36명(43.4%)이었고, 결혼상태는 

기혼 70명(84.3%), 사별 또는 이혼 13명(15.7%)이었으며, 

동거가족은 자녀와 함께 산다 42명(50.6%), 부부만 산다 

29명(34.9%), 혼자 산다 12명(14.5%) 순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하 37명(44.6%), 500만원 이상 31명

(37.3%), 300∼499만원 15명(18.1%) 순이었고, 건강상태

는 건강하지 않다 36명(43.4%), 건강한 편이다 28명

(33.7%), 매우 건강하다 14명(16.9%), 매우 건강하지 않

다 5명(6.0%)이었으며,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 54명

(65.1%), 없다 29명(34.9%)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변수의 동질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t-test, χ
2
 test, 기대빈도 5이하인 항목이 

있는 동거가족, 월평균 소득, 건강상태는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성이 확인되었으나 월 평균 소득은 실험군과 대조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2. 죽음불안과 삶의 질에서의 동질성 검증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죽

음불안과 삶의 질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t-test로 

검증한 결과, 교육 실시 전 죽음 불안에 대한 평균 평점

점수는 실험군 2.47점, 대조군 2.32점으로,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98). 삶의 질에 

대한 두 집단간 사전 평균 평점 점수는 실험군 7.92점, 

대조군 8.14점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46).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중재 전 죽

음불안과 삶의 질 정도에 있어 동질한 집단임이 확인되

었다(Table 2).

3. 중년층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효과검증

1) 죽음 불안에 대한 효과검증: 죽음준비교육 종료 후 

대상자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

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죽음불안 점수에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월 평균 소득을 공변수로 하여 ANCOVA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죽음준비교육 실시 후 실험군의 죽음불

안 점수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즉 실험군은 사전 

2.47점에서 사후 1.81점으로 0.66점 감소되었고, 대조군

은 사전 2.32점에서 사후 2.24점으로 0.08점 감소되어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죽음불안 정도의 감소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따라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성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삶의 질에 대한 효과검증: 죽음준비교육 종료 후 대

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

과 대조군의 사후 삶의 질 점수에 차이를 조정할 수 있

는 월 평균 소득을 공변수로 하여 ANCOVA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죽음준비교육 실시 후 실험군의 삶의 질 점

수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0.188). 즉 실험군의 삶의 질 점

수는 사전 6.89점에서 사후 7.50점으로 0.61점 증가하였

고, 대조군은 사전 7.07점에서 사후 6.96로 0.11점 감소

되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삶의 질 정도의 증가가 있었

으나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고      찰

중년기는 신체적 노화, 직업생활 및 가족생활에서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지니고 있는 

시기로서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참된 삶을 위한 준비교육인 죽음준비교육이 중년

기에 활발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4,13,23). 중년

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년

층을 위한 죽음준비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그 효과평

가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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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청장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 각 연령층별 죽음준비교육

의 욕구 및 필요성과 원하는 교육내용을 파악한 Yang 

(13)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준비교

육은 철학적ㆍ영성적인 교육내용과 예기치 못한 죽음

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교육 등의 양면이 동시에 강조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죽

음준비 필요성의 강조, 지나온 삶의 회고와 정리, 남은 

삶의 의미와 보람 탐구 등 죽음관련 전반적인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Oh(3)는 웰다잉의 실천

사항으로 죽음의 방식 자문해보기, 사전의료의향서 작

성, 다른 세상으로 여행 떠날 준비, 장례방식 및 장기기

증 여부 결정, 유서쓰기, 사랑나누기, 웰다잉을 위한 명

상 실천하기 등 7가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앎의 기쁨이 있는 삶(핵심내용: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및 노화의 특성), 의미를 발견하는 삶

(핵심내용: 삶의 의미발견), 나눔과 관계의 삶(핵심내용: 

인생회고 및 성숙한 인간관계술), 황혼의 준비된 삶(핵

심내용: 나의 장례와 장묘 준비, 입관체험과 유언장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존엄한 죽음 및 삶과 종교와 죽

음토의)의 4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Yang(13)과 

Oh(3)가 제시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보다 실제적

인 참된 삶 실천방안과 죽음준비내용이 다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죽음불안정도와 삶의 질 정도를 살

펴보면, 사전점수에서 실험군의 죽음불안은 4점 만점 

중 평균 평점 2.47 (±10.74)점, 대조군 2.32점으로 Yoon(5)

의 중년층 성인의 죽음불안 점수인 평균 평점 2.01점 보

다 높았다. Yoon(5)의 연구대상자는 환자 및 노인을 위

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 변

화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에 반하여 본 연구대상자는 85.5%가 종교 경험을 가

지고 있었으나 평균 5.1%만 자원봉사 경험이 있었다. 

삶의 질 정도는 실험군에서 10점 만점 중 평균 평점 

7.92점, 대조군 8.14점으로 높은 삶의 질 정도를 나타내

었다. 죽음준비교육의 효과측정 변수로 삶의 질을 측정

한 연구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죽음준

비교육이 자원봉사자의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한 Yoon(20)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삶의 의미정도의 

사전점수는 실험군에서 7점 만점 중 평균 평점 4.5점, 

대조군 4.6점으로 중간정도의 삶의 의미정도를 보였다.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죽음불안을 낮추

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

다. 종속변수인 죽음불안과 삶의 질 점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 점수는 동질하였으나 일반적 특성

변수에서 월 평균 소득이 두 군간 동질하지 않아 월 평

균 소득을 공변수 처리하여 ANCOVA 분석을 한 결과, 

실험군의 죽음불안 정도(1.81)는 대조군(2.24)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P＜0.000). 즉, 월 평균소득에 

관계없이 죽음준비교육이 대상자의 죽음불안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성인 자원봉사자와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죽

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에서는(5,20) 두 편

의 연구 모두에서 죽음준비 교육이 대상자의 죽음불안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본 연구와 일치

된 결과를 보여 죽음준비교육은 중년층의 죽음불안 감

소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

준비교육의 효과를 검정한 Oh와 Kim(18)의 연구에서는 

교육실시 전보다 교육 후에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

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Kim

과 Lee(16)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과 대

조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에 따른 죽음준비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는 반복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죽음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Yang(13)의 연구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의 죽음준비 교육에 관련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청년층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비

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게 나타났으며 죽음준비가 

필요한 이유 또한 청년층의 1위 응답내용은 ‘가족에게 

폐해가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었고 중년과 노년층에

서는 1위가 ‘때를 알 수 없기 때문’ 2위가 ‘삶의 준비이

기에’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연령에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이 대상자의 죽음불

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과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죽음준비교육은 남은 삶에 충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죽음불안 감소에 효

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죽음불안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심리적 

요인으로서 특히 노년기의 죽음불안을 경감하기 위해

서 죽음과 관련된 사전교육 및 내세관을 포함한 심리사

회적 지지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필요성을 제시되었

다(12,18). 또한 Hattori 등(8)은 좋은 죽음의 속성에는 사

회문화적 규범, 개인적 경험과 지속적인 죽음인식 경험

이 있다고 하였으며, 좋은 죽음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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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죽음 준비는 일상생활에서 평생

토록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Oh(3) 

또한 죽음 문화가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로서 우리사

회에 죽음을 맞는 방식,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방식, 

나아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철학

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헌내용

을 볼 때 웰빙과 삶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죽음준비교

육을 통해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행복을 경험하도록 도

우며 죽음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보

다 실제적인 죽음준비교육 요구가 많은 중년층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일반적인 소양교육으로 우리사회에 정

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변수에서 월 평균 소득

이 두 군간 동질하지 않아 월 평균 소득을 공변수 처리

하여 ANCOVA 분석을 한 결과, 죽음준비교육 실시 후 

실험군(7.50)과 대조군(6.96)의 삶의 질 정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88). 이러한 결과는 월 

평균 소득은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죽음준비 교육 효과 측정시 동질한 집단을 대상으로 교

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

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중년기 성인

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Yoon(5)의 

연구에서 영적 안녕 정도가 프로그램 전 평균 평점에 

비해 사후 평균 평점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죽음준

비교육이 영적 안녕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파악되었

으나 원시실험설계를 적용한 연구이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Kim과 Lee(16)의 연구에서

는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대학생

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중

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인 삶의 질과 

동일한 변수는 아니지만 죽음준비교육이 영적안녕, 삶

의 만족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행 연구결과를 

볼 때 월 평균 소득이 동질한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연

구를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사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삶의 질과 죽음 불안 이외에 죽음 준비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변인에 대한 분석이 시도될 필요

가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죽음준비교육은 중년층의 

죽음불안 경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 보

다 풍요로운 삶의 준비교육으로서 노년층뿐 아니라 중

년층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각 지역 건강센터인 보건소의 추진 사업으로 진행

될 때 건강한 삶과 연계된 죽음준비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중년층 성인에게 적용한 죽음준비교

육이 죽음불안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

이다.

방법: 대상자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40∼65세 

성인으로서 실험군은 2010년 3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38명이었고 대조군은 죽음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중년층 성인 45명이었다. 대상

자에게 제공한 죽음준비교육은 매주 4시간씩 총 11주 동

안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은 앎의 기쁨이 있는 

삶, 의미를 발견하는 삶, 나눔과 관계의 삶, 황혼의 준비

된 삶의 4부로 이루어진 중년층에게 보다 실제적으로 삶

과 죽음을 생각해보도록 구성된 교육이었다. 자료분석

은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서술통계, 동질성 검증은 

t-test, χ
2
 test, Fisher's exact test, 가설검증은 ANCOVA를 

적용하였다.

결과: 동질성 검정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월 

평균 소득을 제외한 모든 특성과 죽음불안과 삶의 질 

사전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동질하였으며, 가설

검정에서 죽음준비교육은 대상자의 죽음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P＜0.000)가 있었으나 삶의 질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효과(P=0.188)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 결론적으로 죽음준비 교육은 대상자의 죽음불

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년

층 성인이 죽음을 준비해 봄으로써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

하기 위해 죽음준비교육이 매우 필요로 되는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보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위해 표

본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앞

으로 중년층 성인에게 중요시 되는 건강을 포함하여 삶

과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교육이 지역사회의 보건소 중

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중심단어: 죽음, 교육, 불안, 삶의 질, 중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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